
중국 방직업 - 섬유 전공 구인율이 급증 

중국의 방직업은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섬유 학과를 전공한 새로운 졸업

자의 구인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노동조합조직 기관지 “공인(工人) 

일보”는 “푸대접에서 인기로”라는 기사에서 톈진시(天津市)의 학교에서 방직

을 전공한 졸업생은 2004년에 기업으로부터의 구인에 쇄도하여, 그 동안의 

취직난의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방직업 전문 인재 양성으로 유명한 톈진공업대학의 책임자는 졸업생의 취

직 상황에 대하여, 구인율이 졸업생 수의 5배 정도가 되어 2005년 졸업생도 

일찍 내정된 케이스조차 있었다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톈진공업대학에 구인을 의뢰한 중국의 큰 방직 그룹의 책임자는 과거의 

불경기 시절에 전문 기술자가 많이 퇴사하여 인재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는 새로 신졸자(新卒者) 20여명을 고용할 계획

이었으나 7명 밖에 지원자가 없어 한숨짓고 있다. 

톈진공업대학 방직 관계 학부의 금년도 졸업생은 태반이 상하이, 우시(無

錫), 쑤저우(蘇州) 등 동부연해(沿海) 경제 발달 지구에 있는 큰 방직 기업을 

지망하고 있다. 쟝수성(江蘇省)의 큰 기업에 취직을 결정한 어떤 학생은 졸업

생들 모두의 희망은 입사하여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회 지도층 인사도 방적 학부 졸업생의 구인율이 높아진 것에 대하여 

“중국 내 제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데 따라 화학 공업이나 기계 제조, 



방직 등의 학부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최근의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 


